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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GTX A노선 공사 과정에서 지하 수직 파이프관
저촉이 없도록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.

□ GTX A노선은 기본적으로 도로 등을 따라 설계하고, 불가피한 경우 

사유지 등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수직 파이프관 저촉 가능성은 

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ㅇ A노선 실시설계를 위한 지장물 조사 과정에서, 지하수 관정 등 

수직 파이프관 현황을 지자체로부터 받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정부는 관련구간 시공 전에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

지열 파이프관 등 현황을 정확히 재조사할 계획입니다.

ㅇ 누락된 수직 파이프관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여 공사과정에서 

수직 파이프관 저촉 없이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
* 지열 파이프관(지열냉난방시설 공사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공사): 지하수법에
의한 “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” 대상으로 지자체가 정보 보유 중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 ’19. 7.3(수) >

◈ 정부도 모르는 땅속 폭탄...GTX 뚫다 냉난방 끊길판

- 대심도 지하개발하다 지열 파이프 등을 훼손하여 건물의 냉 난방을 끊을 위험
- 정부 지자체가 지하 수직 파이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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